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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21(목) 동 향 분 석 북경사무소

최근(25.7~8월) 중국경제의 동향과 전망

최근 동향

◈ 7월 실물경기는 수출이 확대된 반면, 생산·소비·투자는 둔화
  (실물경기) 공업생산은 전기가스수도업의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광업 및
제조업의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증가폭이 축소

  소매판매는 외식업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상품판매가 일부 지역의 소비재 교
체 보조금 지급 지연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면서 증가세가 둔화

  고정자산투자는 제조업 및 SOC 투자 증가폭이 축소되고, 부동산개발투자의
부진도 심화되면서 증가세가 둔화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수입도 반도체, 농산물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

  (물가 및 주택가격)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하고, 생산자
물가 하락폭은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주택가격(신규주택)도 하락세가 지속

  (금융시장) 7월 M2 증가율은 전월보다 상승한 가운데, 단기금리는 하락하고
장기금리는 상승하였으며, 주가는 미･중 무역긴장 완화, AI 업종 호조세 지속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지속

  위안화 환율은 전월말보다 상승(미달러화 대비 약세)하고, 외환보유액은 감소

향후 전망

◈ 중국경제는 미국의 관세정책과 관련된 대외 불확실성이 줄어든 가운데, 안정
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 등에 힘입어 올해 4% 후반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

   ▪무역분쟁 완화, 중국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 소비 개선 등이 성장의 상방
리스크로, 무역분쟁 심화, 부동산 경기 부진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성장의 하방리스크로 각각 작용할 소지

   ▪인민은행은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기조 회복 등을 위해 특별재대출 제도, 
정책금리 인하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면서 통화신용정책을 완화적
(适度宽松)으로 운용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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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근 동향

가. 실물경제

1. 실물경기

◈ 7월 실물경기는 수출이 확대된 반면, 생산·소비·투자는 둔화

   ▪공업생산(6월 6.8% → 7월 5.7%)은 전기가스수도업의 증가폭이 확대되었으
나, 광업 및 제조업의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증가폭이 축소

     소매판매(4.8% → 3.7%)는 외식업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상품판매가 일부 지
역의 소비재 교체 보조금 지급 지연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

면서 증가세가 둔화
     고정자산투자(누계기준, 2.8% → 1.6%)는 제조업 및 SOC 투자 증가폭이 축소

되고, 부동산개발투자의 부진도 심화되면서 증가세가 둔화
   ▪수출(5.8% → 7.2%)은 자동차,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수입(1.1% → 4.1%)도 반도체, 농산물 등을 중심으로 증가
세가 확대

2025.7월 주요 실물경제지표
                                                                                   (전년동기대비, %)

22.7월 23.7월 24.6월 7월 25.5월 6월 7월

생    산 3.8 3.7 5.3 5.1 5.8 6.8 5.7
 (광업) 8.1 1.3 4.4 4.6 5.7 6.1 5.0
 (제조업) 2.7 3.9 5.5 5.3 6.2 7.4 6.2
 (전기가스수도) 9.5 4.1 4.8 4.0 2.2 1.8 3.3
투    자1) 5.7 3.4 3.9 3.6 3.7 2.8 1.6
 (SOC) 7.4 6.8 5.4 4.9 5.6 4.6 3.2
 (제조업) 9.9 5.7 9.5 9.3 8.5 7.5 6.2
 (부동산개발) -6.4 -8.5 -10.1 -10.2 -10.7 -11.2 -12.0
소매판매 2.7 2.5 2.0 2.7 6.4 4.8 3.7
수    출 16.4 -14.3 8.4 6.9 4.7 5.8 7.2
수    입 1.2 -12.1 -2.6 6.6 -3.4 1.1 4.1
     주 : 1) 누계 기준
   자료 : 국가통계국, 상무부, 해관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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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7월 공업생산(전년동월대비)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6월 6.8% → 7월 
5.7%)

  ㅇ 업종별로 보면 전기가스수도업(1.8% → 3.3%)의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광업
(6.1% → 5.0%) 및 제조업(7.4% → 6.2%)의 증가율은 하락

  ㅇ 서비스업생산(6월 6.0% → 7월 5.8%)은 전월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

공업생산 및 서비스업생산 증가율 업종별 공업생산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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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국가통계국  자료 : 국가통계국

□ (PMI) 7월 제조업 PMI는 49.3으로 전월(49.7)보다 0.4p 하락하며 4개월 연

속  기준치(50)를 하회

  ㅇ 세부 항목별로 보면 고용(6월 47.9 → 7월 48.0), 공급자배송시간(50.2 → 50.3)은
상승하였으나, 생산(51.0 → 50.5), 신규주문(50.2 → 49.4), 원자재재고(48.0 → 
47.7)는 하락

  ㅇ 규모별로는 중기업(48.6 → 49.5)은 상승한 반면, 대기업(51.2 → 50.3)과 소기업
(47.3 → 46.4)은 하락

  ㅇ 비제조업 PMI도 50.1로 전월(50.5)에 비해 하락(-0.4p)
    ― 서비스업(6월 50.1 → 7월 50.0)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 문화·체육·

오락 등 산업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나, 방송･통신, 숙박업, IT 서비스
업 등이 하락하면서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

    ― 건설업(52.8 → 50.6)은 지속적인 고온, 폭우에 따른 홍수 재해, 태풍 상륙

등 기상여건 악화로 건설 활동이 둔화되며 전월에 비해 큰 폭 하락

  ㅇ 종합 PMI*(50.2)는 전월(50.7)에 비해 하락(-0.5p)
      * 제조업 생산PMI와 비제조업 PMI의 가중치 합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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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PMI 비제조업 P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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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판매) 7월 소매판매(명목기준, 전년동기대비)는 3.7% 증가하며 전월(4.8%)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

    * 전월대비 증가율(계절조정): 
     (2월) 0.6% → (3월) 0.2% → (4월) 0.2% → (5월) 0.6% → (6월) -0.3% → (7월) -0.1%

 (전년동기대비, %) 22.7월 23.7월 24.7월 25.5월 6월 7월
소매판매 2.7 2.5 2.7 6.4 4.8 3.7
(상  품) 3.2 1.0 2.7 6.5 5.3 4.0
(외식업) -1.5 15.8 3.0 5.9 0.9 1.1

  ㅇ 외식업(0.9% → 1.1%)의 증가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상품판매(6월 5.3% → 7월
4.0%)는 일부 지역의 소비재 교체 보조금 지급 지연 등의 영향으로 전월에 비
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

    ― 품목별*로 보면 화장품, 통신기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판매가 둔화
        * 주요 품목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6월 → 7월) :
          (가구) 28.7% → 20.6%, (화장품) -2.3% → 4.5%, (통신기기) 13.9% → 14.9%,
          (자동차) 4.6% → -1.5%, (가전제품) 32.4% → 28.7%, (의류) 1.9% → 1.8%

    ― 한편 상품의 온라인 판매(누계 기준)는 증가폭이 확대(6.0% → 6.3%)
소매판매액 증가율 상품 및 외식업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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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고정자산투자) 7월 고정자산투자(누계기준, 전년동기대비)는 1.6% 늘어나 전월
(2.8%)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

  ㅇ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투자(7.5% → 6.2%) 및 SOC투자(4.6% → 3.2%) 증가폭이축소
되고 부동산개발투자(-11.2% → -12.0%) 부진도 심화되었는데, 이는 기상여건
악화, 내부 경쟁 억제 정책 등에 따른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에 주로 기인

    ― 민간투자 증가율*(-0.6% → -1.5%)은 전월에 비해 감소폭이 확대
        * (25.1~2월) 0.0% → (3월) 0.4% → (4월) 0.2% → (5월) 0.0% → (6월) -0.6% → (7월) -1.5%

고정자산투자1) 증가율 부문별 고정자산투자1)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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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 누계 기준
 자료 : 국가통계국 

   주 : 1) 누계 기준
 자료 : 국가통계국 

□ (수출입) 7월중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증가세가 확대
되었으며, 수입도 반도체, 농산물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

  ㅇ (수출) 휴대폰, 컴퓨터 등이 부진하였으나, 자동차와 반도체가 전월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증가세가 확대(6월 5.8% → 7월 7.2%)

  ㅇ (수입) 자동차, 철광석 등이 부진하였으나, 반도체가 호조세를 지속하고 농산
물·의약품 등이 늘면서 전체적으로 증가세가 확대(6월 1.1% → 7월 4.1%)

  ㅇ (무역수지) 982억달러 흑자로 6월(1,146억달러)보다 흑자폭이 축소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가율 주요 품목별 수입 증가율 수출입 증가율1) 및 무역수지1)

  주 : 1) 관련 부품 포함
자료 : 해관총서

  주 : 1) 관련 부품 포함
자료 : 해관총서

  주 : 1) 2월은 1～2월 누계 기준  
자료 : 해관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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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주요국별 수출입) 수출은 對美 부진이 지속되었으나, 대만･아세안･EU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

    ― 수입의 경우 미국･EU･아세안 등에서 부진하였으나, 일본 등이 증가

지역별 수출 증가율 지역별 수입 증가율

  자료 : 해관총서   자료 : 해관총서

2. 고용사정

◈ 고용사정을 보면 7월 전국 조사실업률과 청년층 실업률은 전월에 비해 상승

□ (신규취업자) 1~6월 평균 신규취업자수는 115.8만명(전년동기대비 -0.4%)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5만명 감소

□ (실업률) 7월 전국 조사실업률(6월 5.0% → 7월 5.2%)과 31개 주요도시 조사실업률
(5.0% → 5.2%)은 모두 전월에 비해 상승

  ㅇ 연령층별 실업률*(학생 제외)을 살펴보면 30~59세(4.0% → 3.9%)가 전월에 비해
하락한 반면, 16~24세(14.5% → 17.8%) 및 25∼29세(6.7% → 6.9%)는 상승

      * 전년동월대비로는 30~59세(24.7월 3.9% → 25.7월 3.9%) 실업률은 동일한 수준이나, 16~24세
(17.1% → 17.8%) 및 25∼29세(6.5% → 6.9%) 실업률은 각각 0.7%p, 0.4%p 높은 수준

신규취업자수 조사실업률 연령별 실업률1)

-20

-10

0

1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21 22 23 24

도시신규취업증가(월평균, 좌축)
월평균신규취업자수증가율(우축)

(만명) (%, 전년동기대비)

25.1~6월
4

5

6

7

8

22.1 7 23.1 7 24.1 7 25.1 7

31개 주요도시 조사실업률

전국 조사실업률

(%)

14.9

7.0
3.9

14.5

6.7
4.0

17.8

6.9
3.9

0

5

10

15

20

25

16~24세 25~29세 30~59세

5월 6월 7월

(%)

자료 :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자료 : 국가통계국   주 : 1) 학생 제외 
자료 : 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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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가 및 주택가격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하고, 생산자물가 하락폭은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주택가격(신규주택)도 하락세가 지속

□ (물가)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보합(0.0%)을 기록하여 전월
(0.1%)에 비해 소폭 하락 [전월대비**로는 0.4% 상승]

     * Core-CPI 상승률은 0.8%로 전월(0.7%)에 비해 소폭 상승

    ** (2월) -0.2% → (3월) -0.4% → (4월) +0.1% → (5월) -0.2% → (6월) -0.1% → (7월) +0.4%

  ㅇ 품목별로 보면, 식품가격(6월 -0.3% → 7월 -1.6%)은 돼지고기(-8.5% → -9.5%), 
신선채소(-0.4% → -7.6%), 달걀(-7.7% → -11.2%) 등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확대

     비식품가격(0.1% → 0.3%)은 교통･통신(-3.7% → -3.1%) 하락폭이 줄어들고, 생활
용품･서비스(0.7% → 1.2%), 의료･보건(0.4% → 0.5%) 등이오르면서 전월에비해상승

    — 서비스가격(0.5% → 0.5%)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의 오름세를 유지한 가운데, 
소비재가격(-0.2% → -0.4%)은 하락폭이 확대

  ㅇ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6% 하락하며 전월(-3.6%)과 동일한 수준의 하
락세를 유지

    — 생산재가격(6월 -4.4% → 7월 -4.3%)의 하락폭이 줄어든 반면, 생활재가격(-1.4% 
→ -1.6%)은 하락세가 확대

소비자물가 상승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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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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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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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월대비(좌축) 전월대비(우축)

(%) (%)

자료 : 국가통계국 자료 : 국가통계국  

□ (주택가격) 7월 주요 70개 도시의 신규상품주택 가격(단순평균, 전월대비)은 하락
세가 지속(6월 -0.3% → 7월 -0.3%)된 가운데, 전월대비 가격하락 도시수(56개 → 
60개)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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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1선(-0.3% → -0.2%)･2선(-0.2% → -0.4%)･3선(-0.3% → -0.3%) 도시가 모두 하락세를 
지속

  ㅇ 기존주택가격도 1선(-0.7% → -1.0%)･2선(-0.6% → -0.5%)･3선(-0.6% → -0.5%) 도
시가 모두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월대비 0.5% 하락(전월 -0.6%)

도시규모별 주택가격 상승률 주택가격 변동(전월대비) 도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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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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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7 23.1 7 24.1 7 25.1 7

하락 보합 상승 전년동월대비(우)(도시 개수) (%)

    주 : 신규상품주택 기준
  자료 : 국가통계국

   주 : 신규상품주택 기준
 자료 : 국가통계국

나. 금융시장

◈ 7월 M2 증가율은 전월보다 상승한 가운데, 단기금리는 하락하고 장기금리는
상승하였으며, 주가는 미･중 무역긴장 완화, AI 업종 호조세 지속 등에 힘입

어 상승세를 지속

◈ 7월 위안화 환율은 전월말보다 상승(미달러화 대비 약세)하고, 외환보유액은 감소

□ (통화량) 7월 M2 증가율(전년동월대비)은 8.8%로 전월(8.3%)보다 상승하였으며, 
사회융자총액 증가율(전년동월대비)도 9.0%로 전월(8.9%)보다 상승

M2 증가율 및 신규 위안화대출 사회융자총액 증가율 및 부문별 증감

   자료 : 인민은행 주 : 사회융자총액 증가율은 전년 동월대비(우측),
부문별 증감은 전월대비(좌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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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사회융자총액은 전월대비 1.2조위안 증가하였는데, 부문별로는 정부채권

발행액(1.3조위안) 및 주식･채권발행액(0.3조위안)은 증가한 반면, 위안화대출
(0.4조위안) 및 비은행금융중개액(0.2조위안)은 감소

사회융자총액 증감 추이(전월대비, 억위안)

25.3월 4월 5월 6월 7월

사회융자총액 58,894 11,591 22,870 41,993 11,600 (431.3)

∎위안화대출 38,234 884 5,923 23,600 -4,263 (264.8)

∎비은행금융중개 3,705 -2,873 -1,156 -1,483 -1,667 (17.5)

∎주식･채권 -493 2,731 1,648 2,625 3,296 (45.3)

∎정부채권 14,866 9,729 14,585 13,508 12,440 (90.0)

      주 : (  )내는 사회융자총액 잔액(조위안)

  
□ (금리) 7월중 단기금리는 인민은행의 1년 미만 역RP 매수(1.4조위안)를 통한 시중 
유동성 공급 확대 등으로 하락한 반면, 장기금리는 상반기 경제성장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 관련 우려가 완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상승

   8월 들어서도 단기금리는 대출수요 부진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장기금리는 증시 강세에 따른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이동 현상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

 (기말 기준) 25.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20일
∎RP 7일물(%) : 1.86 2.13 2.19 1.80 1.66 1.92 1.55 1.57
∎SHIBOR 1월물(%) : 1.71 1.87 1.93 1.74 1.62 1.62 1.55 1.53
∎국채 3년물(%) : 1.31 1.52 1.61 1.48 1.48 1.40 1.44 1.51
∎국채 10년물(%)  : 1.64 1.73 1.82 1.63 1.68 1.66 1.71 1.79

단기 시장금리 장기 시장금리

  자료 : CEIC   자료 :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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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은행은 7월중 역RP(7일물, 1.4%)를 통해 5조6,667억위안, MLF(1년물)는 
4,000억위안을 각각 공급(역RP의 경우 1,880억위안 순공급, MLF는 1,000억위안 순공급)

  ㅇ 7월 역RP의 경우 만기도래액(5조 4,787억위안)을 상회한 자금(5조 6,667억위안)을 
금융시장에 공급하였으며, MLF도 만기도래액(3,000억위안)을 상회한 자금

(4,000억위안)을 공급
       ※ 7월중 인민은행은 3개월 역RP(91일물) 및 6개월 역RP(182일)를 각각 8,000억위안, 6,000억위안 등 

총 1조4,000억위안 규모로 공개시장운영(매수)을 실시

  ㅇ 8월(8.1~20일) 들어서는 역RP를 통해 만기도래액(3조 9,243억위안)을 하회한 자금
(3조 4,273억위안)을 금융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시중 유동성 관리를 강화

역 RP공급 MLF 순공급

   자료 : CEIC 자료 : Wind

□ (주가) 7월 주가는 미･중 무역긴장 완화*, 중국의 AI 업종 호조세 지속**, 중국
정부의 과도한 가격경쟁 억제 노력***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지속

     * 7.28~29일 양국은 관세 유예 기간을 추가로 90일 연장하는 데 합의 

    ** 7월 중순경 미 상무부는 일부 AI 반도체 제품과 하위 사양 칩의 對中 수출을 부분 허용

   *** 7월 들어 중국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전기차, 태양광 등을 중심으로 과도한 가격경쟁 

및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는 일련의 조치를 발표

  ㅇ 8월 들어서도 미국과 주요국간 협상 진전,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 기대

등으로 전월에 이어 상승세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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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심천 종합주가지수 금년중 주가 변동률1)

 자료 : WIND    주 : 1) 전월말대비, 2) 25.8월은 8.19일 기준
 자료 : WIND

□ (환율) 7월 위안화 환율(미달러화대비)은 전월말에 비해 상승(위안화 약세)하였으며, 
외환보유액은 감소

  ㅇ 7월 위안화 환율은 美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변화, 미국-주요국간 협상 경과 
등에 영향을 받으며 등락을 거듭하다가, 월 후반 中-EU 협상 난항, 중국 7월 
PMI 부진 등으로 상승(위안화 약세)

    ― 8월 들어서는 美 7월 고용지표 부진 등으로 큰 폭 하락한 이후, 인민은행의 
환율 안정화 조치 등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시현(7.18위안/달러)

  ㅇ 7월말 외환보유액은 전월말 대비 252억달러 감소한 3조 2,922억달러를 기록

 

위안화 대미달러 환율 외환보유액

자료 : 인민은행, WIND   자료 : 인민은행,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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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향후 전망

가. 실물경제

□ 7월 생산･투자･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가 둔화되고 부동산 시장 부진도 심화
되면서 하반기 경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중국경제는 부문

별로 차별화된 양상을 보일 전망

  ㅇ 수출은 미･중 무역관계가 당분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미국 외 신흥

국을 중심으로 중국제품에 대한 수입 수요가 지속되면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등락은 있겠으나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 전망

  ㅇ 생산 및 투자는 기업간 과도한 경쟁 억제(反內卷) 기조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주요 산업의 생산능력 조정 상황, 
대외여건 변화 등에 따라 성장세가 좌우될 전망(中信证券, 申万宏源 등)

   ― 부동산개발투자는 부동산 시공･준공 면적 감소세가 지속되고, 신규 토지

공급도 제한됨에 따라 부진이 이어질 전망

       

부동산 시공･준공 면적1)

(전년동기대비, %)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5월 6월 7월
시공면적 3.7 5.2 -7.2 -7.4 -12.5 -9.3 -9.1 -9.2
준공면적 -4.9 11.2 -15.0 15.8 -26.1 -17.4 -14.9 -16.6

주 : 1) 누계기준

  ㅇ 소비는 소비재 교체 보조금 지급 정상화, 민생보장 강화 정책* 도입 등 중국
정부의 소비진작책**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최근 국무원 판공청은 2025.1.1일 이후 출생 영유아에 대해 만 3세가 될 때까지 매년 1인당 
연간 3,600위안의 육아 보조금을 지급하고(7.28일), 올해 가을학기부터 취학 전 공립 유치원 
원아에 대해 1년간의 보육･교육비를 면제하기로 결정(8.5일)

      ** 8.12일 재정부 등 여러 부처는 주요 8개 분야 서비스업 경영주체 및 개인소비 대출에 대해 
대출원금의 1%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服务业经营主体贷款贴息政策实
施方案」, 「个人消费贷款财政贴息政策实施方案」)

   ― 향후 문화･오락 등 서비스 소비 관련 제한 완화와 추가 정책지원이 기대
  ㅇ 물가는 과도한 경쟁 억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증가율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공급에 비해 내수 부문의 동력이 약해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J.P.M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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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중국정부는 적극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재정
정책의 강도, 과도한 경쟁 억제 정책의 효과, 미･중 무역협상의 진전 상황 등에 
따라 향후 경기흐름이 좌우될 전망 

  ㅇ 중국정부는 기존 정책 실행의 가속화에 초점을 두는 가운데 향후 발표되는
경제지표에 따라 정책 강도를 조정할 전망이며, 일각에서는 내수 약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보다 선제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 시장에서는 경기 안정화를 위해 내수 증진과 함께 고용･기업 안정, 투자
확대,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추가 정책을 기대

⇒ 중국경제는 미국의 관세정책과 관련된 대외 불확실성이 줄어든 가운데, 안정
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 등에 힘입어 올해 4% 후반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

   ▪무역분쟁 완화, 중국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 소비 개선 등이 성장의 상방

리스크로,
   ▪무역분쟁 심화, 부동산 경기 부진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성장의 하방

리스크로 각각 작용할 소지

나. 통화정책 

□ 인민은행은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기조 회복을 위해 특별재대출 제도, 정책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통화신용정책*을 완화적(适度宽松)
으로 운용할 전망

    * <참고> ｢중국인민은행의 2025년 하반기 통화정책 방향｣ 참조

  ㅇ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 시행 강도와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사회융자규모와 광의 통화량(M2)이 명목 경제
성장률과 물가 수준의 목표치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가운데, 

     실물경제 지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금리(역RP･LPR)와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지급준비율 및 정책금리(역RP･LPR)의 추가 인하 폭과 시기는 미･중
무역협상 진행 상황에 따른 위안화 환율의 변동, 미 연준의 금리 결정

시기 및 내용 , 금융시스템 안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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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또한 과학기술 혁신·녹색 개발·소비 촉진·민간 및 중소기업 등 5대
중점 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사회 전반적으로 자금 조달비용 감소를 
촉진하고 금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전망

  ㅇ 한편 가계소득 개선을 위해 증시 부양 목적의 자본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
하는 한편, 증권･펀드･보험회사와의 스왑,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 및 증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재대출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전망

□ 인민은행은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사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거시건전성 및 금융안정위원회(宏观审慎和金融稳定委员会)를 신설하여 시스템 리스크 
대응 능력을 강화

  ㅇ 동 위원회는 지방정부의 융자플랫폼(LGFV) 채무 리스크, 중소지방은행의 신용
리스크 등에 대한 사전 식별･조기 경고･조기 확인･조기 처리 등을 통해 시

스템 리스크의 발생 예방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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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중국인민은행의 2025년 하반기 통화정책 방향

□ 인민은행 판공성(潘功胜) 총재는 2025년 상반기 실적 점검 및 하반기 통화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8.1일)

□ (통화정책)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충분한 시중 유동성을
유지하고, 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신용 확대를 유도

  ㅇ 사회융자규모 및 광의 통화량(M2)이 경제성장 및 전반적인 물가수준 목표에
부합하도록 유지하는 가운데, 지급준비율 인하, 정책금리·재대출정책금리·
주택공적금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사회 전반적인 금융비용 감축을 유도

  ㅇ 통화정책의 금리 파급경로를 강화하고, 자본이 실물경제에서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과도한 내부 경쟁 억제 조치를 유지

□ (재대출정책) 실물경제 중심의 선별적 금융 지원 확대

  ㅇ 금융 5대 중점 부문(과학기술·녹색·중소기업·양로·디지털경제)에 대한 대출 확대

  ㅇ 과학기술(科创)채권 발행을 위한 ‘과창판’(科技板, 기술채권 거래플랫폼)을 설립하고, 
동 채권의 거래활성화를 위한 리스크 분담제도도 신설

□ (리스크 관리) 금융 리스크 예방 및 통제 강화

  ㅇ 지방정부 융자플랫폼(LGFV)의 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중소은행의
구조조정을 병행

  ㅇ 여러 금융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고,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
□ (금융시장 개방) 금융부문 개방 확대 및 위안화 국제화 추진

  ㅇ 금융시장 및 금융 인프라의 제도적 틀을 완비하고, 환어음법과 회사채관리규정
제정 및 개정을 실시

  ㅇ 국경 간 위안화 지급시스템(CIPS)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중국본토와 홍콩간
신속한 지급시스템 구축을 완료

□ (국제금융협력) 국제 금융협력을 위해 제도 및 거버넌스 구축

  ㅇ 다자간 및 양자간 국제 통화·금융 협력 및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노력
   ― 유럽･중국 중앙은행 총재 연례회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 

입각하여 위안화로 제공되는 금융지원제도를 신설

  ㅇ 글로벌 거시경제 정책 조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국제금융 규칙 제정에
참여하고, IMF 쿼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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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주요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23 연간  2024 연간

2024 2025
2/4 3/4 4/4 1/4 2/4 5 6 7

GDP성장률 5.4 5.0 4.7 4.6 5.4 5.4 5.2 - - -
조사실업률1) 5.1 5.1 5.0 5.1 5.1 5.2 5.0 5.0 5.0 5.2
공업생산 4.6 5.8 5.9 5.0 5.6 6.5 6.2 5.8 6.8 5.7
서비스업생산 8.1 5.2 4.3 4.8 6.3 5.8 6.1 6.2 6.0 5.8
소매판매 7.2 3.5 2.7 2.7 3.8 4.6 5.4 6.4 4.8 3.7
고정투자2) 3.0 3.2 3.9 3.4 3.2 4.2 3.5 3.7 2.8 1.6
C  P  I 0.2 0.2 0.3 0.5 0.2 -0.1 0.0 -0.1 0.1 0.0
P  P  I -3.0 -2.2 -1.6 -1.8 -2.6 -2.3 -3.2 -3.3 -3.6 -3.6
수 출 -4.7 5.8 5.7 5.9 9.9 5.6 6.2 4.7 5.8 7.2
수 입 -5.5 1.0 2.5 2.1 -1.8 -6.9 -0.9 -3.4 1.1 4.1

무역수지(억$) 8,221 9,926 2,523 2,588 2,982 2,716 3,137 1,031 1,146 982
외환보유액(억$) 32,380 32,024 32,224 33,164 32,024 32,407 33,174 32,853 33,174 32,922
 주 : 1) 기말기준,   2) 누계기준,   3) 1~2월 누계기준

주요 금융 ‧외환시장 지표

구 분  2023 연간  2024 연간
2024 2025

2/4 3/4 4/4  1/4 2/4 5 6 7
M2증가율1)3) 9.7 7.3 6.2 6.8 7.3 7.0 8.3 7.9 8.3 8.8
위안화대출증가율1)3) 11.0 7.6 8.3 8.1 7.6 7.4 7.1 7.1 7.1 6.9
사회융자총액증가액2) 35.6 32.3 5.3 7.6 6.6 8.4 8.9 8.7 8.9 9.0
장기금리(국채10년)3) 2.57 1.69 2.22 2.17 1.69 1.82 1.66 1.68 1.66 1.71
단기금리(RP7일)3) 1.91 1.98 2.17 1.56 1.98 2.19 1.92 1.66 1.92 1.55
주가지수(상하이종합)3) 2,975 3,352 2.967 3,336 3,352 3,336 3,444 3,347 3,444 3,573
환율(미달러)3) 7.09 7.30 7.27 7.02 7.30 7.25 7.17 7.20 7.17 7.19
은행의대고객직간접 
투자유출입(억달러)4)-1,578 -1857 -507 -206 -977 -754 -238 41 -75 -606
주 : 1) 잔액기준, 전년동기대비(%)   2) 조위안, 기간중 3) 기말기준 4) 기간중(+는유입 , -는유출), 국가외환관리국기준

중국 지방정부 부채1)

구 분  2023 연간  2024 연간
2024 2025

2/4 3/4 4/4 1/4 2/4 5 6 7
지방정부 부채 40.7 47.5 42.6 44.7 47.5 50.2 52.0 51.2 52.0 -
   일반부채 15.9 16.7 16.3 16.4 16.7 17.0 17.2 17.2 17.2 -
   전용부채 24.9 30.8 26.4 28.3 30.8 33.1 34.8 34.1 34.8 -
주 : 1) 기말 잔액기준, 조위안


